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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벤스, 반 고흐, 몬드리안, 렘브란트 등의 거장들을 탄생시킨 나라, 네덜란드.
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성을 그대로 물려 받은 듯한 2명의 네덜 한드 작가 들이 한국을 찾았다.

소소한 일상 속 이미지들을 회화와 영상이 결합한 ‘움직이는 회화’ 속에 담아내는 화가이자 , 필름 메이커, 야코 
올리비에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. 빠르고 가벼운 붓 터치를 통해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
올리비에는 오랜 시간에 거쳐 그림을 수정하고 병화시킨다,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으로 기록하며, 이후 컴퓨더 
작업을 거쳐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낸다. 

일상의 순간 속에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는 작가는 후기 인상파를 떠올리케 하는 짧은 붓터치와 
풍부한 색으로 작품 속에 몽환적인 분우기를 더한다.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<고래>를 포함해 꿈과 상상 속의 이미지를 
다채로운 색채로 담아낸 총9편의 영상을 만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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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2색 네덜란드를 만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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